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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효율 아미노산 생산기술 개발
KAIST 이상엽 교수팀, 생명공학기법 이용 Valine 균주 생산 획기적

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L-Valine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

개발됐다.

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교수팀은 시스템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 세계 최고수율의 발린 생산균주를 

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4월24일 발표했다.

연구결과는 곧 미국 국립과학원회보(PNAS)에 게재될 예정이다.

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생물학을 연구하는 이상엽 교수팀은 

대장균 게놈에서 필요한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조작해 초기 생산균주를 제

작하고, DNA 칩을 이용한 전사체(Transcriptome) 분석을 통해 새롭게 조

작할 1차 목표 유전자들을 발굴했다.

이어 대장균 가상세포인 <MBEL979>를 이용해 유전자 결실(缺失) 실험

을 컴퓨터상에서 대량으로 수행한 뒤 2차 엔지니어링 목표물질을 발굴했

다.

실험내용을 실제 균주 개발에 적용한 결과 세포내 대사흐름 최적화를 

달성해 최종적으로 100g의 포도당으로부터 37.8g의 발린을 추출함으로써 

세계 최고수율의 발린 생산균주를 제작할 수 있었다.

현재 상품화된 식품, 의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아미노산의 생산균주

는 오랜 기간에 걸친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, 고수

율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로 원하지 않는 변이를 내포하고 있어 돌연변이

의 규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 균주 개량이 어려운 단점을 안고 있다.

반면, 이상엽 교수팀은 기존의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을 배제하고, 시스템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해 필요한 변

이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수율의 생산균주를 제작할 수 있고 균주의 생리상태를 정확히 파

악할 수 있어 균주를 쉽게 개량할 수 있는 등 기존 생산균주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. 

연구팀은 관련 생산균주와 제조방법에 대해 국제특허(PCT)를 출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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